
징계절차 회부 단계에서 그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
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
사례 (대법원 2021. 8. 26. 선고 2021도6416 판결)

이 사건은 피해자가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부착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

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.

원심은 피고인이 게시한 문서의 내용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성

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.

그러나 대법원은 “회사 징계절차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

아니고,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일응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

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,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, 그 단계에서의 공개로 원심이 밝힌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

지도 의문이다.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‘공공의 이익’에 관한 법

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”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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